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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인쇄하기

[e갤러리] 고대 외벽과 '면벽'하는 법…신미경 '앱스
트랙트 매터'

2021년 작 
도자기·불상 등 예술품 재현하던 비누에서 
고대 건축물서 떼낸듯한 '제스모나이트'로 
재료 바꾼 '추상성 문제'로 평면조각 빚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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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경 ‘앱스트랙트 매터 0017’(사진=씨알콜렉티브)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우리 별이 아닌 듯하다. 지구 밖 어느 위성을 들여다본 듯하단 얘기다. 거
친 표면을 헤쳐 보니 산도 숨은 듯하고 물도 숨은 듯하다. 과연 저것이 무엇이려나.  

작가 신미경(54)은 시간과 일상의 흔적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왔다. 독특한 것은 ‘재료’다. 작가가 그간 쥐
었던 건 비누였다. 박물관에 있을 법한 유물, 가령 도자기니 불상이니 하는 예술품을 비누로 재현해 또 다른
조각품으로 만들었던 거다. 있는 그대로의 복제가 아닌 해석 혹은 번역을 붙인 관점이 특별했다.  

그러던 작가의 시그니처에 변화가 생겼는데. ‘제스모나이트’가 등장한 거다. 중세 벽 낙서를 연구하다 보니
다른 재료가 필요했던 건데. 오랜 시간 인간과 세월이 바꿔버린 흔적에서 ‘추상의 가능성’을 빼내는 데 비누
로는 한계가 있었을 거다.  

아크릴 복합 레진이라고 알려진, 구리가루와 섞으면 구리처럼, 돌가루와 섞으면 돌처럼 보인다는 그것에서
‘앱스트랙트 매터’(Abstract Matter 0017·2021)가 빠져나왔다. 풀어보면 ‘추상성의 문제’쯤 되려나. 이를
주제로 조각인지 회화인지 건축인지 애매한 경계의 작업을 시작한 거다. 으로 고대 도시 건축물에서 떼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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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지구 밖 어느 별을 옮겨온 듯한 작품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29일까지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씨알콜렉티브서 여는 개인전 ‘앱스트랙트 매터스’에서 볼 수 있다. 제스모
나이트. 지름 100㎝. 작가 소장. 씨알콜렉티브 제공.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